
OCI, 염화칼슘 공급부족 “비명…”
중부지방 중심으로 제설용 급증 … 재고 모자라 추가물량 생산 나서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설로 염화칼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내 유일의 염화칼슘 생산기업 OCI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OCI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염산과 석회석을 반응시켜 융설용(제설용) 염화칼슘을 생산하고 있다.

OCI는 2009년 10월 조달청의 염화칼슘 구매 입찰에 참가해 12월까지 계약 물량인 1만8000톤의 염화칼슘 공

급을 모두 마치고 제설용 추가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쉴 새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염화칼슘은 총 7만톤 가량으로, OCI 제품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나머지 75%(5만2000톤)는 중국산이 차지했다.

OCI 역시 중국으로부터 염화칼슘 1만5000톤을 수입해 조달청 입찰에 참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 뿌려지

는 염화칼슘의 50% 가량을 OCI가 공급하는 셈이다.

최근 들어 전통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등 제설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

서 지자체의 염화칼슘 구입 규모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이다.

OCI에 따르면, 2006년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관급 염화칼슘 계약 물량은 6만5000톤 수준이었는

데 2009년에는 8만2000톤 가량으로 25%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0년 1월4일 서울 25.8cm, 인천 22.3cm의 기록적인 폭설로 상황이 심상치 않자 조달청은 염화칼슘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지만 OCI는 “재고 부족으로 2월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조달청에 회신했으

며, 현재 인천공장은 재고가 거의 바닥 나 10일치 생산량(1300톤)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염화칼슘 생산능력과 원자재 수급량이 한정돼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의 염화칼슘을 비

축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를 함부로 출고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김기철 OCI 인천공장 품질관리팀장은 “눈이 많이 올 때는 지자체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직접

염화칼슘을 구입하거나 다른 지방의 OCI 공장에서 염화칼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최소한의 재고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06>


